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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보도를위해애쓰는귀언론사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출범하여대전시민과함께지방권력을
감시하고주민자치확대를위해활동해왔습니다.

3. 2025년대전광역시본예산안은중앙정부의감세정책과세수부족이라는구조적
어려움속에서편성되었습니다.하지만이를극복하기위한대전시의예산운용
전략은설득력을갖추지못한채,여러문제점을드러내고있습니다.주요분야별
예산증감의불균형,지역공동체와시민의삶을위한배려부족,축제및홍보중심의
전시행정강화는예산안의방향성에심각한의문을제기하게합니다.

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대전광역시홈페이지에공개된 2025년본예산(안)
분석했습니다.비교로는정보공개청구로확인한 2018년~2024년본예산세부내역과
2025년정부예산안과 2024년지방교부금감액추정액을기준으로삼았습니다.

6.이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25년도본예산(안)분석보고서를발표하오니,
많은보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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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2025년예산안,

재정지출우선순위재조정이필요하다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예산 운용 전략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의

불균형,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을 위한 배려 부족, 축제 및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

강화는예산안의방향성에심각한의문을제기하게한다.

먼저, 주민 소통과 공동체 사업의 축소는 심각한 문제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었고,인권센터와사회적자본지원센터, NGO지원센터같은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위탁기관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 간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결속력 약화와 시민

참여의위축을초래할수있다.

둘째, 축제와 홍보 예산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전시는 0시 축제와 같은 특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비를

크게 증액했다. 시민들의 복지와 실질적인삶의질향상을외면한우선순위설정이다.

대전시는 축제와 홍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줄이고,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시민들에게직접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예산 편성은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전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각사업별증감액

기준을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렵고,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 투여가 1, 2년만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이는대전의미래경쟁력을

저하시킬우려가크다.

넷째, 환경과 사회복지 예산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복지 확대는 지자체가 반드시 우선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년 당초 예산안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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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적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2026년 예정된 세계 태양광 총회 예산을

확대하면서,기후대응을위한예산을삭감하는것은일관성마저없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

택시, 화물차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 운영 지원금이 총 1,7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5억 원 감소했지만, 25년도 대전시 교통 및 물류 예산 3,800억

원의 45.2%에 이르러 재정운용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인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년간 지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예산

편성이절실하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두가지목표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

공동체 사업을 복원하고, 축제와 홍보중심의전시행정을탈피하며,과학기술과환경,

사회복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한다. 민선8기

임기 초 부터 지적받아온 과도한 민자유치 중심의 공약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적극적인재조정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곧 진행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와 조정을 이뤄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신뢰를회복해야할때다.

2024년 11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김병구정진일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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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대전광역시본예산(안)분석
보고서

목차

분석배경및방법 - p2

2025년정부예산안개요 - p4

2025년대전광역시예산안개요 - p5

2025년대전광역시세출예산분야별분석 (12개분야 -기타,예비비

제외) - p10

주요증감분야분석 -p15

결론 - p21

분석배경

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은지역사회의정책방향과행정적의지를반영하는중요한

절차이자권한이다.예산안은단순한재정계획을넘어,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삶에

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보여준다.

대전광역시는민선8기이장우시장공약사업으로총 5대분야, 87개사업의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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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원으로발표하면서무리한민자유치욕심과과도한개발사업을추진했다.

이러한공약재정은전임시장들에 5배에달하는비용이며,전국 17개광역시도중 2위

규모다.그러나이런무리한재정계획은실제로실현가능성이적고,실현

가능하더라도현세대와미래세대에게커다란재정적부담이전가될것이다.또

공약사업이행을위한무리한사업추진은대전광역시의건전재정운용에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이미 2024년에지방채발행이확대되었고,재정건전성이악화되는상황에직면해

있다. 2023년벌어진정부의세수추계실패로인한일방적인지방교부세감액은

올해도이어지고있고,이러한재정압박은 2025년에도이어질가능성이높아,시의

예산운용에대한철저한분석과평가가필요한시점이다.

분석방법

● 자료수집및분석방법

○ 대전광역시홈페이지에공개된 2025년본예산(안)분석

○ 정보공개청구로확인한 2018년~2024년본예산세부내역

○ 2025년정부예산안과 2024년지방교부금감액추정액

● 비교분석의기준과범위 (전년도예산과의비교,주요부문별증감분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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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정부예산안개요

1.1정부재정개요

● 2025년정부예산안총지출규모는 677.4조원으로, 2024년대비약 20.8조

원(3.2%)증가

정부예산총지출(단위조원)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일반회계 248.8 279.1 296 314.8 350.2 369.4 356.5

특별회계 47.5 49.8 55.1 60.2 62.8 71.6 81.7

소계 296.2 328.9 351.1 375 413 441.1 438.3

기금 132.6 140.7 161.1 182.9 194.6 197.7 218.4

합계 428.8 469.6 512.3 558 607.7 638.7 656.6

증감률 9.51% 9.09% 8.92% 8.91% 5.10% 2.80%

전년도

대비

증가액 40.8 42.7 45.7 49.7 31 17.9

<표1>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정부예산 총지출 연도별 현황

1.2정부재정기조및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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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윤석열정부의건전재정기조의문제

정부는재정건전성확보를명목으로세수부족을고려한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이러한조정은결국지방재정에큰부담을전가하는결과를낳고있음.

2023년과 2024년에세수추계실패로인해국세수입이예상보다크게줄어들었고,

이로인해지방자치단체에지원되는지방교부세가감액되는사태가발생함.하지만,

2025년예산안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향성이보이지않음.

세수가줄어드는상황에서감세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을유지하려는시도는정책일관성이부족하며,결국그책임을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있음.이는재정정책의효과성과공정성측면에서비판의대상임.

예비비증가에대한우려

2025년예산안에서예비비는 4.2조원에서 4.8조원으로약 14.3%증가

예비비증액은긴급상황에서국회심의없이사용할수있는자금이늘어나는것을

의미하며,이는정부의임의지출범위를확대하는결과를초래함.

예비비의과도한증액이예산편성의투명성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가있음.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이약화되면서민주적절차가축소될위험이존재함.

2. 2025년대전광역시예산안개요

2.1대전광역시예산안총규모

총예산규모및전년대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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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편성한 2025년당초예산안에따르면, 2025년총 6조6천7백7십억원을
편성(일반회계 5조 546.983억원 /특별회계 1조 13.113억원)했고,이는 2024년보다

약 1,441억원가량증가(2.21%)한금액이다.회계별증가액은일반회계에서

약792.6억원(1.45%),특별회계에서약648.6억원(6.09%)이다.

2.2세입예산분석

2025년예산안세입총괄표에따르면, 2024년본예산에서감소했던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감소분이회복되어,소폭증가한것으로세입예산이편성되었다.지방채

발행역시 2024년 2,4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700억원축소해서편성되었다.

이는지방채한도액이 2,825억 원에서 2,119억원으로축소됨에따른결과로보인다.

그러나이미 2023년말세수결손에따른지방교부세감액으로,당초계획보다 1,363억

원을받지못했고,이에따라서 2024년당초예산안도지방교부세세입예산을

1,597억원감액해서편성한바있다.올해도중앙정부의세수결손이확정적인

상황이지만대전광역시예산안에는이에대한반영이이뤄졌는지판단하기어렵다.

2023년결산서에따르면 2024년초대전광역시가보유한순세계잉여금은약

1,700억원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도 1,700억원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2.3세출예산개요

7

대전광역시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일반회계 비중(단위 /백만원,백만원 이하 생략)

세출분야

2022 2023 2024 2025 2024년대비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율(%)

합계 5,366,837 100 5,477,280 100 5,467,722 100 565,925,127 100 79,261 1.45

일반공공행정 671,812 12.52 591,985 10.81 566,729 10.36 565,925 10.20 13,652 2.47

공공질서및안전 215,059 4.01 218,590 3.99 215,011 3.93 223,489 4.03 8,478 3.94

교육 387,311 7.22 306,766 5.6 285,899 5.23 257,838 4.65 -28,060 -9.81



민선8기대전광역시세출예산추이를보면전체분야별예산비중의변화를확인할

수있다.기후위기시대에지자체의대응노력이필요하지만대전시는반대로 [환경]

분야는예산비중이 3.06%로감소했다. 2026년세계태양광총회개최를위한국비

예산을제외한다면 [환경]분야비중은더줄어들것이다. [사회복지]분야예산비중

증가는고령화에따른의무비지출이큰요인이다.대전의도시정체성중하나인

[과학]분야예산비중도소폭하락했다.그에비해 [문화및관광]분야의예산비중은

민선8기들어꾸준히증가하고있다.올해부터는 [교육]예산 4.62%보다도 [문화및

관광]예산 5.23%비중이더높다.

일반회계세출증가분은 792.6억원으로 1.45%증가했다. 가장많이증가한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로약 89억 6천만원이증액되었고증감률은

45.08%이다.가장많이감소한분야는 [예비비]로약10억 9천만원감소했고,

증감률은 32.62%이다. [예비비]다음으로감소한분야는 [환경]분야로약50억 1천만

원, 22.63%감소했다.

대전광역시재정운영방향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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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관광 238,817 4.45 244,673 4.47 283,779 5.19 289,898 5.23 -3,401 -1.16

환경 266,160 4.96 302,907 5.53 221,764 4.06 171,522 3.06 -50,177 -22.63

사회복지 2,094,215 39.02 2,306,232 42.11 2,515,349 46 2,613,901 47.12 98,592 3.92

보건 107,374 2 95,133 1.74 89,748 1.64 106,879 1.93 17,177 19.15

농림해양수산 34,940 0.65 109,126 1.99 101,731 1.86 101,235 1.83 153,728 0.15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399,641 7.45 267,486 4.98 195,824 3.58 288,467 5.2 89,635 45.08

교통및물류 419,185 7.81 450,905 8.23 438,959 8.03 379,990 6.85 -58,969 -13.43

국토및지역개발 168,923 3.15 187,126 3.43 163,361 2.99 163,706 2.95 -3,766 -2.25

과학기술 80,567 1.5 64,585 1.07 72,033 1.32 66,151 1.19 -2,374 -3.47

예비비 24,998 0.47 60,535 1.11 31,589 0.58 22,716 0.41 -10,996 -32.62

기타 257,836 4.8 271,230 4.95 285,944 5.23 295,259 5.32 9,315 3.26



2023년결산서에따르면각분야별세출결산에서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기타]분야를제외하고다수의항목에서

세출결산이 2022년대비감소했다.특히 [일반공공행정]에서 27%, [교육]에서 24%,

[보건] 36%,[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서 43%, [과학] 13%등세출이대폭

감소했다.연초에계획했던것과큰차이가나는것이다.이는 2023년말중앙정부의

일방적인교부세감소에따른영향으로해석할수있는데, 2023년결산서에따르면,

세입결산결과 2022년대비자체수입에서 6.3%가감소했고,지방교부세가 22%

감소했다.

그러나어려운재정상황에서 [공공행정], [교육], [보건]등시민의삶의토대가되는

영역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그리고 [과학기술]분야의세출은대폭감소했는데,

[문화및관광]분야만 22.5%세출이증가했다는것은대전광역시의재정운영방식의

문제를보여준다.그런데올해도지방교부세감소분이있을예정이고, 2025년에도

극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려운만큼엄중한대비가필요하지만대전광역시는

2025년당초예산안에서,원론적인 SOC사업확대와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

의무지출확대만언급하고있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세출예산의비중도문화및

관광예산비중이더확대되고,홍보비예산이확대되는등치적홍보용예산만늘고

있다.재정운영방향을변화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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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금운용현황

● 19종합계 7,240억원으로 2,163억원(23%)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80억원으로 1,313억원(31.33%)감소

● 개별기금 17종은소액인과학기술육성기금,근로복지기금,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고향사랑기금등 7종을제외한 10종의기금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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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예산안분야별분석 (12개분야)

3.1일반공공행정

● 대변인실 2025년예산액은약 58억원전년도약 48억 5천만원대비 19.58%가

증가함

○ 증가한예산의대부분은 ‘주요시정홍보지원중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대부분을차지함

● 홍보담당관예산역시소폭(0.87%)증가

● 법무통계담당관은전년대비 4.44%가감소하였음.제3차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용이반영되었으나,앞선, 1-2차

연구용역에비해 1천만원가량예산이축소되었음

● 자치행정과는전년대비 9.73%의예산증가가있었으며,사업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으로추가된예산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주목할만한지점은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등이각각 16.7%, 33.3%가량의높은삭감율을보이고있으며,

이는타사업대비매우높은삭감율이라는점에서정치적의도성이

의심되는지점이라고할수있음.더욱이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의

예산삭감근거가 ‘마을공동체활동의자립적운영도모’라명시되어

있는데,마을공동체사업에만이와같은근거가붙는지에대한적절한

해명이필요하다고보여짐

○ 특히새마을운동지원사업에서장학금사업의경우,새마을지도자라는

제한된인원들을대상으로 1억이상의자녀장학금을지금한다는것이

적절한지의문임

○ 과거사진상규명활동지원(위령제,추모제,기념사업등)예산역시

70%이상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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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공공질서및안전

● 시민안전실 2025년예산액은약 360억원으로 2024년도약 378억원대비

3.36%감소함

○ 시민안전실내부서별로는안전정책과,재해예방과,사회재난과예산이

증가한반면,자연재난과와민생사법경찰과의예산이삭감되었음

● 안전정책과는전년대비 12.03%예산이증가하였고,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예산이증가분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재해예방과는전년대비 3.75%예산증가가있었고,주요증가요인은 ‘안전한

일터조성’사업예산으로해당사업은시소속사업장에서근무하는노동자를

대상으로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해전문기관에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용역을실시하며, 3년에한번씩진행되는데,본조사에서는대상부서및

노동자의규모를확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 사회재난과는전년대비 17.12%의예산증가가있었으며,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구축운영지원’및비축물품

구입, ‘민방위교육훈련’및대피시설비상용품함비치사업의비중이높음

● 자연재난과는전년대비 27.29%가삭감되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예산축소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예산은약 58억원으로 2024년예산약 54억원대비 8.67%

증가함

○ 전체적으로무인단속장비, CCTV설치,음주단속장비,자율방범대비복

등의물품구매예산은증가한반면,여성범죄예방,위기청소년보호,

아동보호,학교폭력예방,자살예방등의프로그램예산은감소하였음

3.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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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전략국예산은 2024년대비약 567억원증가했는데,이는

대학정책과예산증가분이대다수를차지함

○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정부정책기조변경에따라국비대폭

증가함

○ 2024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학부모진학아카데미사업은

2천만원감액된 9천만원으로예산편성됨

○ 교육예산전반이감액된채로편성됨

3.4 문화및관광

● 문화예술관광국 2025년예산은약 1714억원으로 2024년약 1555억원대비

10.24%증가함

○ 부서별로는문화콘텐츠과가 81.34%로가장큰예산증가를보였고,

이어서문화유산과 30.84%,관광진흥과 21.10%순으로증가한반면,

문화예술과는 8.40%감소하였음

● 문화예술과는전년대비 8.40%의예산삭감을보이고있음.대부분의

사업예산이동결되거나,삭감되고있는가운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예산이

9.2%증가

○ 문화예술과의예산들은대체로시민들의문화예술교육및향유,

예술인들의창작활동지원등을사업으로포함하고있는데,이들

예산들이대체로삭감되었음

○ 대전부르스전국가요제는 0시축제사업의일환이라고볼수있음

○ 서예진흥원예산이전년대비 44.9%증가함.지난해예산이 4월부터

9개월분이반영되었다는점을감안해도,전체적으로다른

문화예술예산이동결및삭감되는가운데,증가폭이크다고볼수있음

○ 자운대민·군화합페스티벌예산이 100%인상되었음.해당사업이

문화예술사업으로볼수있는의문이제기됨

● 관광진흥과는전년대비 21.10%의예산증가를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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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자원창출예산증액 3,330,571,000원가운데,대전관광공사

원도심이전예산이전년대비 658.5%증가한, 3,550,000,000원을

차지하여,증가예산의상당부분을차지함

○ 관광진흥과사업대부분이예산이축소되고있는가운데 ‘대전 0시축제’

예산은 4,270,200,000원으로전년대비동결되었으나전년도예산은

1차추경예산을포함하고있는금액으로,경우에따라서올해도

추경예산을활용하는방식으로예산이더증가할가능성이있음.여기에

‘대전 K-힙합페스티벌’역시 0시축제기간이진행되는행사이기에

사실상별도의사업이라고볼수없음

● 문화콘텐츠과의예산은전년대비 81.34%의높은예산증가를보이고있음

○ 전체적인예산은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대부분의문화콘텐츠

지원사업예산이삭감되었고, ‘융복합특수영상콘텐츠클러스트조성’

사업이증가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물론해당예산은대부분

국비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문화콘텐츠과예산은삭감되었다고

평가할수있음

3.5환경

● 폐기물처리시설조성예산이대폭삭감됨

● 대기개선기반구축단위사업은 119억원감액된반면산업단지환경관리

사업은 12억5천만원,산림자원육성 3억 4천만원등증액됨

● 기후변화와관련예산은일관되게삭감됨

● 환경도시기반구축 1억 8천만원,자연환경보전기반구축 2억 3천만원,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7억 5천만원삭감됨

3.6사회복지

● 주택정책과예산은 2024년대비약 27억원증액되었지만,주거급여지원

94억원증액이주요요인임

● 그러나공공임대주택건설예산은 19억원으로 2024년대비 78억원삭감됨

● 정부의공공임대주택예산삭감의영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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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예산의의무지출부문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자체예산이삭감되는

와중에노인복지시설·단체운영지원사업은 61억원증액되고 20%증가함

●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2천 6백만원삭감,양성평등정책사업관리 1억원

삭감으로각각 45%, 47%삭감됨

3.7보건

● 공공보건의료기관확충사업 5억원증액
● 미생물및식의약품안전관리사업 8억 4천만원감액

3.8농림해양수산

● 농산물경쟁력강화사업 54억원,산림보호사업 13억원,산림자원육성사업

31억원감액

● 반면산림문화휴양증진사업 36억원,농촌지도사업현장강화 6억 8천만원,

농식품산업진흥사업 28억원증액

● 증감기준확인과세부사업에대한검토필요

3.9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

● 기업지원정책과 2025년예산은약 283억원규모로 2024년대비약 35억원

감액됨

○ 기업지원시스템강화는 5억1천만원증액되었지만,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21억,특화산업육성 12억,청년채용활성화사업 2억

5천만원이감액됨

● 일자리경제정책과예산은약 246억원으로 2024년대비 83억원감액됨

○ 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은 90억원삭감되었고,일자리창출사업도

11억원,청년일자리프로젝트 1억원,우수청년채용 1억 7천만원,

청년인턴지원 1억 8천만원감액등이있고,청년카페운영 9억 3천만

원,청년성장프로젝트 12억원증액으로사업조정인지,위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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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인지점검이필요함

3.10교통및물류

● 교통정책과 2025년예산 215억원으로 2024년대비 79억원감액

● 버스정책과예산 1,151억원으로 2024년대비 125억원감액

○ 주로전기버스구입보조,저상버스구입보조,수소버스구입보조예산이

삭감된반면이장우시장공약사업인어르신무임교통지원사업은

71억원증액

○ 대중교통공적부조성격의예산은감액됨에따라시내버스노선운영에

난항이있을지주목할필요가있음

3.11국토및지역개발

● 명품디자인담당관 2025년예산액은약 20억원으로전년도약 4억2천만원

대비 372.39%증가함

○ 증가예산의상당부분이 ‘공공시설물명품도시디자인’에신규

책정되었으며,예산규모는 10억원으로공모운영비가 1억원원,

기획디자인공모보상급으로 9억원으로구성

● 토지정보과사업으로전세사기피해지원사업 32억원신규편성

3.12과학기술

● 전략산업정책과 2025년예산은약 117억원으로 2024년대비 36억원이

감액된금액임

● 지역대표산업 육성사업,이차전지산업육성사업,센서및양자산업생태계

조성사업,반도체산업육성, SW산업육성사업등의예산이감액되고바이오

산업육성사업과인공지능기반지능형도시구축사업은각각 34억원, 14억

원증액됨

● 중장기적전망을가지고추진되어야할과학도시의미래먹거리예산의편성

기준이구체적근거가부재한채로단기적유행이나일부국비사업에

휘둘리는것은아닌지점검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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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요증감부문분석

4.1일반공공행정 -공동체,인권분야예산없는대전시

2025년도일반공공행정분야예산은 1,747억원으로전년도 1,662억원대비 5.15%

증가하였다.하지만내부적으로살펴보면,증가한항목들은주로인건비나운영비

예산들이며,실질적인사업예산들은대부분동결또는감소하였음을확인할수

있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등이각각 16.7%,

33.3%로타사업대비높은삭감율을보이고있으며,과거사진상규명활동

지원(위령제,추모제,기념사업등)예산역시 70%이상크게삭감되었다.이는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의예산삭감근거가 ‘마을공동체활동의자립적운영도모’라

명시되어있는데,마을공동체사업에만이와같은근거가붙는지에대한적절한

해명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재정상의이유로대부분의사업예산의삭감되는

가운데,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과같이매우제한된시민들을대상으로

1억원이상의예산을지원한다는것이적절한지의문이다.

2024년대전광역시인권센터,사회적자본지원센터폐쇄결정환경교육센터예산도

전액삭감되면서종료되었다.거기에더해 12월이면 NGO지원센터도운영종료될

예정이다.이러한센터들은행정과시민사이에서공동체,인권,환경교육등다양한

공익적활동을하던센터들이다.대전광역시는매번센터운영종료를결정할때마다,

시청에서직접해당분야에대한사업을강화하면서센터를대체할수있다고

언급했지만, 2025년당초예산안에서공동체,인권,환경에대한의지는확인할수

없다.일류경제도시를끊임없이표방하지만,지역을살아가는시민의일상과

공동체에대한고민은부족해보인다.예산안심의과정에서우리가지켜야할공익적

가치에대한회복도엄밀히심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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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공질서및안전

공공질서및안전관련하여 2025년시민안전실예산은 360억원으로전년도 378억원

대비 3.36%감소하였다.전체적으로운영비나시설건립사업예산등이증가하였고,

역시실질적인정책사업예산들은동결되거나삭감된경우가많았다.관련시민안전실

내부서별로는안전정책과,재해예방과,사회재난과예산이증가한반면,

자연재난과와민생사법경찰과의예산이삭감되었다.

세부적으로안전정책과는전년대비 12.03%예산이증가하였으나,이중

‘대전국민안전체험관건립’사업예산이증가분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재해예방과는전년대비 3.75%예산증가가있었고,주요증가요인은 ‘안전한일터

조성’사업예산으로해당사업은시소속사업장에서근무하는노동자를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해전문기관에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용역을

실시하며, 3년에한번씩진행되는데,본조사에서는대상부서및노동자의규모를

확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을듯하다.사회재난과는전년대비

17.12%의예산증가가있었으며,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

관리센터구축운영지원’및비축물품구입, ‘민방위교육훈련’및대피시설

비상용품함비치사업의비중이높은비중을차지했다.삭감율의높았던,

자연재난과는전년대비 27.29%가삭감되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예산축소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자치경찰위원회의경우,금년예산은

59억원으로전년도예산 54억원대비 8.67%증가하였는데,전체적으로

무인단속장비, CCTV설치,음주단속장비,자율방범대비복등의물품구매예산은

증가한반면,여성범죄예방,위기청소년보호,아동보호,학교폭력예방,자살예방

등의프로그램예산은감소하였다.

4.3문화및관광 -어려운재정환경에서증가하는축제예산

2025년문화예술관광국의예산은 1,714억원으로전년도 1,555억원대비 10.24%

증가였다.하지만증가분의상당부분이 ‘제2대전문학관건립’, ‘대전학발전소건립’,

‘대전관광공사원도심이전’, ‘융복합특수영상콘텐츠클러스트조성’등시설건립및

운영비에집중되었고,역시실질적인정책사업예산들은대부분삭감되거나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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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로는문화콘텐츠과가 81.34%로가장큰예산증가를보였고,이어서

문화유산과 30.84%,관광진흥과 21.10%순으로증가한반면,문화예술과는 8.4%

감소하였는데,큰폭의증가를보인문화콘텐츠과예산은대부분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클러스트조성’이차지하고있고,그외에콘텐츠관련창작노동자등에대한

지원예산들은오히려삭감되었다.

8.4%감소한문화예술과의예산들은대체로시민들의문화예술교육및향유,

예술인들의창작활동지원등을사업으로포함하고있는데,이들예산이대체로

삭감되었다.이가운데이장우시장의공약중하나인서예진흥원예산은전년대비

44.9%증가하였다.물론전년도예산이 4월부터 9개월분이반영되었다는점을

감안해도,전체적으로다른문화예술예산이동결및삭감되는가운데,형평성의

문제가있다고판단된다.

관광관련예산으로관광진흥과예산은 386억원으로전년대비 21.10%인 67억원이

증가하였으나,역시 ‘대전관광공사원도심이전’이나 ‘컨벤션센터운영’등의운영비

등을제외하면,다른사업예산들은증가하였다고보기어렵다.

한편, ‘대전 0시축제’의경우축제본예산은 43억원으로동결되었으나전년도

예산은 1차추경예산을포함하고있는금액으로,경우에따라서올해도추경예산을

활용하는방식으로예산을늘리는꼼수를배제할수없다고없어보이며,여기에

2024년에는 0시축제기간중진행되었던 ‘대전부르스전국가요제’나 ‘대전

K-힙합페스티벌’역시사실상별도의사업이라고보기어려움에도별도의사업처럼

쪼개놓은것으로보인다.

4.4사회복지 -의무지출확대를제외하면실질적복지예산삭감

2025년사회분야예산은 2,613억원으로 2024년 2,515억원에비해 3.92%증가했다.

정책사업기준으로취약계충지원,노동분야예산이감소했고,기초생활보장,주택,

사회복지일반,보육,가족여성,노인,청소년분야예산이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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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교육분야

2025년대전광역시교육분야예산은 2,578억원으로 2024년 2,858억원에서

9.81%감소했다.부문별로살펴보면유아및초중등교육예산이 2024년 2,775억

원에서 2,480억원으로 10.61%감소하였고,평생·직업교육예산은 83억원에서 97억

원으로 16.60%증가했다.유아및초중등교육예산중 91%를차지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일부(60%)만적용하는기술적요인으로인한부분을

제외하고특별한변동은없다.

4.6교통및물류 - ‘밑빠진독에물붓기식’교통및물류분야
재정지원금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예산안에따르면,시내버스,도시철도1호선,택시,화물차등

대중교통및물류분야운영지원금이총 1,719억원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해대비

205억원감소했지만, 2025년도대전시교통및물류예산 3,800억원의 45.2%에

이르러재정운용부담은물론,대중교통요금인상명분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제는 20년간지속된대규모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대전의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매년감소하고있어, ‘밑빠진독에물붓기식’의막대한재정투입이

아니라,대중교통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특단의정책과예산편성이절실하다.

※ 2025년도 교통 및 물류분야 재정지원금 실태(단위 /천원)

교통수단 2025년 본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액규모

도시철도1호선 운영
지원

59,934,421 56,547,299 -3,387,122

시내버스 운영 지원 73,386,271 85,220,616 -11,834,345

택시업계 운영지원 13,483,173 13,795,180 -3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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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관리 지원 25,051,500 30,052,000 -5,000,000

계 171,855,365 185,615,095 -20,533,474

4.7과학기술 -홀대받고있는 ‘과학도시’대전의과학기술예산

2025년과학기술분야예산은 661억원으로 2024년 685억원에비해 3.47%

감소했다.정책사업기준으로과학기술연구지원이 3.38%감소한 626억원,과학기술

일반이 5.04%감소한 35억원이다.예산변동은국가정책사업매칭변화와

세입예산의감소에따라일정수준감액한것으로보인다.신성장산업,미래성장산업,

나노융합특구,우주산업진흥등 2024년의정책사업이 2025년에변하는점은개선할

필요가있다.국가정책에휘둘리는지방자치의현실이기도하지만중장기투자가

필요한과학기술분야라는점을감안하면정책사업구성에대한심도있는고민이

필요해보인다.

또한윤석열정부는지난해과학기술관련 R&D예산을 2023년도보다 5.2조원,

16.6%나감액편성하면서과학기술계의거센비판을받았다.대전은명실공히

'과학도시'로서최근몇년간과학기술분야예산이광주광역시에비해 600억원에서

800억원많게편성되어왔다.

문제는민선 8기이후대전시의과학기술분야예산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과학도시

위상이흔들리고있다는점이다.특히 2023년에는전년대비 160억원이감액된

646억원을편성했고, 2025년에도 8.9%감소한 662억원을반영하며 2022년예산

805억 7천만원에비해크게부족한수준에머물고있다.

※ 2025년도대전광역시 ‘과학기술’예산안현황(단위 /천원)

세출분야
2022 2023 20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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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학기술 80,567 64,585
24.7%

▼
72,033 10.3% 66,151 8.9%▼

4.8환경 -기후위기대응예산삭감하는대전시

2025년환경분야예산은약 1715억원으로 2024년약 2217억원에비해 22.63%

감소했다.환경분야세부부문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전부문에서 10%이상의삭감이이뤄졌다.특히환경보호일반분야의

환경도시기반구축 1억 8천만원,자연환경보전기반구축 2억 3천만원,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7억 5천만원삭감이이뤄지면서,해당분야전체사업이

삭감된것과다르지않다.민선8기대전광역시최대중점사업중하나인해외기업

투자유치사업과정에서도해외기업들이국제표준을맞추기위한 RE100조건

요구가있기도한것처럼,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지자체의노력이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각종지표로보면전력자급률 2.9%로시도광역시중최하위,

그리고재생에너지보급률역시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산업적측면뿐기후위기

시대에폭염과혹한이반복되고있고,여름철수해도증가하고있다.도시의생태적

전환노력없이지속가능한시민의삶도기대하기어렵다. 2026년예정된세계태양광

총회가 1회성행사로끝날것이아니라개최도시로서모범을보이는노력이필요하다.

5.결론 - 2025년대전광역시예산안문제와과제

2025년대전광역시예산안은세수부족과지방교부세감소라는어려운재정환경

속에서편성되었지만,시민삶의질개선과재정건정성확보,그리고지속가능한

도시를위한의지가보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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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소통하며공동체가치를확산해나가던민간위탁기관들의폐쇄에이어서

공동체사업이대폭축소되거나폐지되며시민과의소통이약화되었다.그에비해

축제와홍보비의과도한증액, 1회성행사예산확대는전시행정이라는비판을

피하기어렵다.또한,과학기술분야와중소기업지원정책의축소,양질의일자리를

만들어내는사업의축소가우려된다.환경예산중에서도기후위기대응예산의

삭감은지속가능한대전을위협하고있다.

대전광역시는예산전반을재검토해야하고대전광역시의회도이번예산

심의과정에서주민복지와환경,미래성장동력에중점을두고,실효성있는

대중교통과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마련해야한다.시민중심의재정운용이야말로

신뢰회복과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핵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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